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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, 비자금 증거인멸 “의혹”
본사 전격 압수수색 … 경비 용역기업 관련자료 파기 혐의

한화그룹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.

10월1일 검찰에 따르면, 서부지검은 9월29일경 한화그룹의 경비를 맡은 용역기업 S사의 김모 부장을 증거인

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.

S사는 한화그룹의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, 검찰은 S사가 김승연 회장의 차명계좌 조성ㆍ관

리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.

김모 부장은 S사와 관련된 한화 측 내부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화그

룹 고위층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

검찰은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S사 직원들이 저지한 것은 한화그룹이 핵심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벌

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모 부장을 상대로 당시 경비지휘 상황 등을 추궁

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룹 관계자는 “S사는 영업이익이 2억2000여만원에 불과한 소형기업이라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상

식에 맞지 않다”고 반박했다.

이어 “압수수색과 관련한 물리적 충돌은 S사 직원들이 검찰의 업무를 오해해 벌어진 우발적 사건으로 그룹

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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